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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우식 비서실장님 “사퇴여론이…”

노무현 대통령이 곧 차관 인사를 단행한 뒤 교육부총리, 민정수석 및 인사수석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파문이 마무리 수준에 접어들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1월13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사퇴파문으로 청와대 인

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사임한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뜻”이라며 “문책조치의 실제 

잘못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우식 비서실장을 유임시켰다. 인사추천회의 주재자인 김우식 실장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나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유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우식 실장이 경제계·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노심>을 전하려 애쓰고 그것이 먹혀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적 계열의 시민단체나 인터넷 언론은 “수석들은 실무책임자에 불과한

데도 책임을 묻고 실장은 지휘자인데도 면책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화학산업계 인사들은 과연 김우식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켐로커스(화학저널 인터넷판)는 화학공학을 전공하고도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김우식 비서실장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인사파문에 대해 과연 사퇴가 필요했는지 <화학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2004년 1

월 10-11일 2일에 걸쳐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기준 부총리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 75%가 <인사추천회의 의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12%가 <이기준 

부총리의 장남 부정입학에 개연성이 있으므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87%에 달했다.

<부정입학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7%, <실질적인 

인사권자도 아닌데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5%에 불과했다.

<김우식 비서실장이 이기준 부총리의 장남 부정입학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는 67%가 <당시 연세대 화학공학과장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 12%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답해 79%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개연성은 있으나 사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는 10%, <학과장은 부정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필

요가 없다>는 8%에 불과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훨씬 더 심했다.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사퇴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 92%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기준 전 부총리 장남의 연세대 화학공학과 부정입학 개

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도 <이중국적자로서 특례입학 자격이 없는데 입학한 것은 부정입학

이다>가 55%, <이기준 전 부총리가 당시 학과장이던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친분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

다>가 3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의 장남 동주(38)씨가 부친의 땅에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

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에서 부친의 땅에 건물을 지은 것은 뻔뻔스러운 짓이다> 25%, <한국 국적을 포

기하고도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21%, <재산상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 37%, <국적 포기와 건물 신축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15%로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비교적 의견이 엇갈린 편이었다.

<이기준 전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LG화학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

까?> 질문에는 <화학공학 전문가이나 서울대 총장으로서 사외이사 활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36%, 

<서울대 총장으로서의 직분이나 명예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리로 있을 수 없다> 33%로 온당치 못하다

는 응답이 69%를 차지했고, <화학공학 전문가로서 화학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10%, 

<서울대 총장이라 하더라도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19%에 불과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과다한 판공비 지출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문에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67%, <한도 

3000만원에 4억51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좀 심했다> 24%로 91%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기준 부총리 및 김우식 비서실장 사퇴관련 긴급 설문조사>는 참여자수가 282명에 불과해 국민일반의 여

론을 대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학산업계의 인식을 대표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화학인들도 국민일반의 정서와 동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정부 관계자들이 충분히 참고해 행동을 취할 본보기로 삼을 가치는 있을 것이다.

<화학저널 2005/01/17>


